
2023년 5월 19일 금요일 7

8면
우리는제주인

대정인의 다짐 새기며
고향 사랑 앞장선다

10면
스포츠

제주Utd,서울 원정서
최초 6연승 찜

9면
이책

박재용의 우리의 미래를
결정할 과학 4.0

곧 수국의 계절이다. 아직 5월인데 여름 꽃인

수국이 벌써 피었을까 의아하겠지만, 우리가

흔히 길가에서 마주하는 노지 수국은 5월 말

이나 6월 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한다. 이르면

이달 말부터는 길가에 활짝 핀 수국을 만날

수 있다는 뜻이다. 따뜻한 제주에서 가장 먼

저 피는 수국은 쌍떡잎식물 장미목 범의귀과

의 낙엽관목으로, 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에

서 여름 중순까지 곳곳에 피어나며 보통 6월

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절정을 이룬다. 제주의

여름은 수국과 함께 시작된다.

▶변덕스런 도깨비 마음처럼=수국은 한자

로 물 수(水) 에 국화 국(菊) 자를 쓴다.

물을 좋아하고 국화처럼 풍성하게 꽃을 피운

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. 이름 그대로 수

국은 물을 좋아한다. 조금만 건조해져도 바로

시들어버리지만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난다.

수국이 필 때 장마가 시작된다 는 말이 있듯

이 물을 좋아해 비가 자주 내리는 습한 장마

철에 키우기 좋은 식물로 알려져있다.

토양의 산도에 따라 꽃 색깔이 변하는 것도

특징이다. 보통 수국은 하얀색에 가깝게 꽃을

피우기 시작해 점차 밝은 푸른색으로 변하고

붉은 기운이 도는 자주색으로 바뀐다. 꽃이

푸른 색을 띠면 산성 토양, 붉은 색에 가까우

면 알칼리성 토양이다. 꽃이 다양한 색으로

변하는 것이 변덕스러운 도깨비 마음 같다며

제주 사람들은 예부터 수국을 도체비 고장

(도체비 꽃) 이라고도 불렀다. 진심 이라는

꽃말과 함께 변덕 이라는 꽃말을 더 갖고 있

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.

▶곳곳에선 수국축제=여러 개의 작은 꽃송

이가 둥글게 뭉쳐서 알록달록하게 피는 수국.

이름만 들어도 설렘으로 가득하다. 수국을 좋

아하는 이라면 도내 곳곳에서 열리는 수국축

제에 가보는 것도 좋겠다.

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휴애리 자연생

활공원은 이른 봄부터 늦여름까지 온실 수국,

노지 수국, 유럽 수국 등 다양한 수국을 만날

수 있는 곳이다. 지난 4월에는 온실에서 키운

수국을 전시해 봄 수국축제를 연 데 이어 이

달 25일부터는 두 달간 여름 수국축제를 열어

수국으로 덮혀있는 풍경을 관람객들에게 선

사할 예정이다.

안덕면에 위치한 마노르블랑 정원에서도

유럽수국축제가 열리고 있다. 오는 8월까지

진행되는 올해 축제에서는 제주 수국을 비롯

해 전 세계 30여 종 7000여 본의 다양한 수국

을 만나볼 수 있다.

성산읍에 위치한 현애원은 오는 6월 1일부

터 7월 15일까지 2023 수국축제를 진행한다.

약 2만평 규모의 정원에는 각양각색의 수국

꽃밭을 비롯해 야자수, 팽나무 배경으로 펼쳐

진 수국으로 이국적인 풍경을 선보인다.

이밖에도 제주 바다와 수국을 함께 볼 수

있는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수국길, 서귀포시

안덕면사무소에서 안덕119센터까지 길게 늘

어선 수국길,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도 도민과

관광객에게 인기를 끄는 수국 명소이다. 월평

동에 위치한 답다니 수국밭 , 안덕면 카멜

리아힐 , 토평동 윈드 1947 등에서도 수국

을 감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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